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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전남 신안군에서 발견된 너도고랭이속(사초과)의 1분류군을 한반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 본 종은

동남아시아 및 중국, 일본, 호주 북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기존에 보고된 한국산 너도고

랭이속의 다른 분류군과는 화서가 밀집되고, 암꽃 인편은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과는 항상 2개의 인편과

함께 탈락되므로 뚜렷이 구분된다. 국명은 식물체가 소형인 특징을 감안하여 ‘애기개올미’로 부여하였으며,

형태학적 형질을 근거로 분류군에 대한 기재를 하였고, 주요 형질에 대한 도해도와 한국산 너도고랭이속에

대한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너도고랭이속, 미기록종, 애기개올미, 사초과

ABSTRACT: We report S. caricina (R. Br) Benth. (Cyperaceae) as an unrecorded species from Sinan-gun, Jeol-

lanam Provi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taxon was known to be distributed mainly in southeast Asia,

China, Japan, and the northern part of Australia. S. caricina is distinguished from other species of the genus

Scleria in Korea by having congested inflorescences, 3-toothed pistillate scales at the apex, and enclosed

achenes in 2 scales. The new Korean common name, ‘Ae-gi-gae-ol-mi’, is given considering the small-size of

the plants. A description based 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the illustrations of this species are provided

with a taxonomic key to the species of Scleria in Korea.

Keywords: Scleria caricina (R. Br.) Benth., unrecorded species, Cyperaceae

너도고랭이속(Scleria P.J.Bergius)은 전세계적으로 약 200여

분류군이 기록되어 있으며, 열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나

남아프리카나 동아시아, 남미 및 북미 등지의 온대지역까지

넓은 분포역을 형성한다(Koyama, 1961; Zhang et al., 2010).

한국산 너도고랭이속 식물에 대한 기록은 S. tessellata의

보고(Nakai, 1911)가 시작이다. 이후 Nakai는 S. tokusnaensis,

S. coreana (Nakai, 1916), S. mutoensis (Nakai, 1942)를 신종으로

기재하였고, 한국산 너도고랭이속에는 S. mutoensis, S.

pergracilis, S. tessellata, S. toksanensis의 4종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Nakai, 1952). 한편 Chung et al. (1949)은 S. tessellata(너

도고랭이)와 S. coreana(나도고랭이)의 국명을 부여하였으

며, Park (1949)은 S. hebecarpa(구실개울미), S. tessellata(문

채개울미), S. onoei(덕산개울미)의 3국명을 부여하였다.

이후 Lee (1976)와 Lee (1996)는 한국산 관속식물을 정리하면

서 너도고랭이, 무등풀, 덕산풀, 애기덕산풀 등 4종을 기록였

다. 또한 Koh et al. (1995)은 수원 칠보산 습원의 식물상 조사

보고서에서 S. rugosa의 분포를 확인하고, 가시개올미라

신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 신안군에서 발견된 너도고랭이속

1종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를 기재하여 보고하고, 기존 문헌상에 기록되었던 분류군들을

검토하여 이들과의 검색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Author for correspondence: ymlee99@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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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군의 기재

Scleria caricina (R. Br.) Benth. Fl. Austral. 7: 426. 1878.

Diplacrum caricinum R. Br. Prodr. Fl. Nov. Holland. 241.

1810.

일년생 초본이다. 수염뿌리는 자주색으로 가늘다. 줄기는

높이 5−15 cm이고, 비스듬히 서며, 털이 없고, 삼릉형으로 막

질의 좁은 날개가 있다; 뚜렷하지 않은 마디가 발달한다.

엽초는 열려 있으며, 엽이 부분이 넓게 발달하고, 막질이다.

엽신은 선형으로 길이 1−4 cm, 너비 1.5−3mm이며, 정단은

예두에서 점첨두이다; 평행맥이 발달하고, 크게 3맥이 있으

며, 단면으로 보았을 때 향축면은 M자형, 배축면은 W자형

으로 관찰된다; 정단부의 가장자리나 맥위에는 날카로운 돌

기 또는 털이 있다. 화서는 마디당 1개 또는 2개가 발달하며,

짧은 화경 끝에 두상으로 모여 달린다; 포는 잎모양으로 맥

위에 거친 돌기가 있다; 화서의 중앙에는 암꽃이 여러 개 모

여 있으며; 화서 가장자리의 하부에 수꽃이 위치한다; 암꽃의

인편은 녹색이고, 넓은 타원형이며, 길이 1.8−2.0 mm 정도

로서 수과보다 길고, 세로로 발달한 여러 개의 맥이 있으며,

정단은 예두 또는 둔두로서 끝이 3갈래로 갈라진다; 주두는

3갈래로 갈라지며, 연모로 덮여 있다; 수꽃의 인편은 타원형

으로 막질이고, 길이 1.0−1.5 mm로 암꽃 인편보다 짧다; 수

과는 항상 인편과 같이 탈락하며, 거의 구형으로 크게 3개의

능선이 있고, 망상맥이 발달하며, 윗부분에 강모가 있고,

수과기반은 원형이다.

개화기 및 결실기: 9월−10월.

국식명: 애기개올미(Ae-gi-gae-ol-mi, 신칭).

서식지: 산야의 양지바르고 습한 사면부 및 습지

분식포: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호주 북부.

관찰표본: Jeollanam-do, Sinan-gun, 19 Sep. 2007, Y.H. Cho

et al. WR070919-1942 (KH), 17 Sep. 2008, S.H. Park et al.

ParkSH81824 (KH), 18 Sep. 2009, S.H. Park et al. ParkSH94411

(KH).

고 찰: 본 종은 화서가 밀집되고, 화경이 거의 없이 액생

하며(Fig 1), 수과는 항상 2개의 인편과 함께 탈락(Fig 2F)되는

특징에 의해 다른 한국산 너도고랭이속과 뚜렷이 구분된다

(Koyama et al., 2000; Zhang et al., 2010). 국명은 식물체가 동속

의 다른 분류군과는 달리 매우 소형인 점을 부각하여 애기

개올미로 하였다. 이 식물은 2개의 막에 의해 수과가 둘러싸

이는 특징에 의해 Scleria속과는 다른 새로운 속으로 인식되

어 Diplacrum caricinum R. Br.로 발표되었다(Brown, 1810).

이후 Bentham (1878)은 Brown이 제시한 형질은 Scleria속 내

의 다른 분류군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형질이지만, 속 수준의

다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Scleria속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Blake (1954)는 Diplacrum속은 앞에서 언급된 수과가 2개의

인편에 둘러싸여 탈락되는 차이점과, 화서에 있어서 Scleria

속의 소수는 단성일 때 암꽃 위에 수꽃이 위치하는데 비해

Diplacrum속은 암꽃 아래에 예외 없이 수꽃이 위치하는

차이점을 제시하며 다른 속임을 주장하였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지지하여 현재까지 Diplacrum속으로 취급하고 있다

(Ohwi, 1944, 1984; Tang and Wang. 1961; Zhang et al., 2010).

한편 사초과 식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화부기관을 검토한

Koyama (1961)는 Scleria속의 화서에서 수꽃의 위치는 중

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차이를 아속 수준(Subgen.

Diplacurm (R.Br.) T. Koyama)으로 처리하였고, 일부 학자

들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Satake et al, 1982; Hoshino and

Masaki, 2003). 본 논문에서는 Koyama (1961)의 의견을 따라

S. caricina (R.Br.) Bentham.를 정명으로 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보고된 한국산 너도고랭이속 식물에 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S. pergracilis (Nees) Kunth(애기덕산

풀)은 Nakai (1916)에 의해 한반도 분포가 최초로 언급된 이

후 다수의 문헌에 기록되었지만 표본을 관찰할 수 없었다.

S. mutoensis Nakai(무등풀)의 경우도 Nakai (1942)가 신종으로

보고하였으나 한 장의 표본(Korea. Jeollanam-do, Gwangju-si,

Mt. Mudeungsan, 8. Sep. 1938, H.D. Jang (TI), holotype,

photocopies in GWNU and KH!)만이 남아 있을 뿐 이후 자생지

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Lee (2008)는 야생멸종종(Extinct

Species in the Wild)으로 기록하고 있다. S. rugosa R. Br. var.

rugosa(가시개올미)의 경우 Satake et al. (1982)에 의해 한반도

분포가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Koh et al. (1995)에 의해 국명이

붙여졌다.

또한 덕산풀의 경우 S. onoei var. glarbrescens Koidz. (Lee,

1976), S. rugosa var. glabrescens (Koidz.) Ohwi et T. Koyama

Fig. 1. Habitat and inflorescence of Scleria caricina (R.Br.) Bent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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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1996) 및 S. tokusanensis Nakai (Nakai, 1952) 등이 학명으

로 사용되고 있으나, S. rugosa var. glabrescens는 Koidzumi

(1940)가 발표한 S. onoei var. glarbrescens Koidz.를 기초로

Koyama (1955)가 신조합하여 제시한 학명이지만 S. onoei var.

glarbrescens는 라틴어 기재 없이 출판된 나명으로 이들 두

학명은 사용할 수 없는 학명이다(Mcneill et al., 2006). S.

tokusanensis는 Nakai (1916)에 의해 신종으로 발표되었으나,

기준표본(Korea. Gyeongsangnam-do, Deoksan, Aug. 1913, T.

Mori 34 (TI), holotype, photocopies in GWNU and KH!)과

원기재문 검토 결과 S. rugosa R. Br. var. onoei (Franch. & Sav.)

Yonek.와 형태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덕산풀의 학명은 Yonekura (2005)에 의해 정당하게 발표된

S. rugosa R.Br. var. onoei (Franch. & Sav.) Yonek.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S. parvula Steud.(너도고랭이)의 경우 과거에는 학

명을 S. tesselata Willd.로 사용하여 왔으나(Chung, 1957), 너도

고랭이는 엽초에 넓은 날개가 있고, 수과에 털과 광택이 있

으므로 S. tesselata Willd.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Koyama, 1961). 또한 포와 화피가 검은색이라는 간

단한 기재와 함께 신종 보고되었던 S. coreana Palla ex Nakai

(1916)는 Nakai (1952) 자신에 의해 너도고랭이로 이명처리

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산 너도고랭이속은 현재 자생지 및 분포가 명

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는 2분류군(S. pergracilis, 애기덕산

풀; S. mutoensis, 무등풀)과 남부지방의 습지에 폭넓게 분포

하는 3분류군(S. rugosa var. rugasa, 가시개올미; S. rugasa var.

onoei, 덕산풀; S. parvula, 너도고랭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S. caricina(애기개올미)의 6분류군으로 확인되었으

며, 이들의 검색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산 너도고랭이속(Scleria)의 종 검색표

1. 화서는 구형으로 밀집되고, 화경이 거의 없으며, 매우

작은 소수로 구성된다; 암꽃 인편은 끝이 3갈래로 갈

라진다; 수과는 거의 둘러싼 2개의 인편과 함께 탈락

된다 ···········································  S. caricina 애기개올미

1. 화서는 원추형 또는 구형으로 다소 작은 소수로 구성된

다. 암꽃 인편은 끝이 갈라지지 않는다; 수과는 인편

으로부터 분리되어 탈락된다.

2. 소수는 양성 또는 수꽃만 있고 화서는 이삭화서이

Fig. 2. Scleria caricina R.Br. (voucher specimen: Jeollanam-do, Sinan-gun, 17 Sep. 2008, ParkSH81824, KH) A. Habit; B. Spikelet; C. Leaf

apex(left-adaxial, right-abaxial); D. Pistillate scale; E. Staminate scale; F. Achene enclosed in scales; G. Achene.



한국식물분류학회지 제40권 3호

182 장창석·이유미·박수현·김종환·조양훈

다. 수과기반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

·············································  S. pergracilis 애기덕산풀

2. 소수는 단성으로 화서는 정생하는 것과 측생하는

원추화로 구성된다; 수과기반이 뚜렷이 발달한다.

3. 수과에 격자무늬가 없다 ···········  S. mutoensis 무등풀

3. 수과에 격자무늬가 있다.

4. 수과기반(Hypogynium)에는 3개의 기반열편이 있

고 열편은 예두이다 ·········  S. parvula 너도고랭이

4. 수과기반(Hypogynium)에는 3개의 기반열편이 있

고 열편은 둔두이다.

5. 전초에 털이 있다 ······················································

························  S. rugosa var. rugosa 가시개올미

5. 전초에 털이 거의 없다 ·············································

···································  S. rugosa var. onoei 덕산풀

애기개올미의 자생지는 신안군 압해도 송공산에 발달한

습지를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며, 너도고랭이속 식물들이

선호하는 양지바르고 습한 사면부에 동속의 덕산풀, 가시

개올미, 너도고랭이 등과 혼생하여 생육하고 있었다. 일년생

초본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개체군을 형성하

여 분포하고 있었으며, 개체군의 크기는 작게는 5−10 개

체에서 크게는 100여 개체 이상씩으로 습지 주변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생지 내에서는 높이

10cm 이상의 개체가 드물게 발견되나, 대부분의 식물체가

높이 5 cm 정도인 소형 식물이어서 발견이 늦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분포지가 도서지방의 극히 제한적인 장소에만 국

한되므로 추가적인 자생지 파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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